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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지가 독일 월드컵 16강의 염원을 담아 붉은색으로 물들이고 있는 6월

하늘아래 무재해 준공의 염원을 담아 안전하고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곳!

아산 모종 e-편한세상(김무진 현장소장) 대림산업 현장을 찾았다.

농부의 땀이 초록의 대지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모종에 편안하게 자리 잡

고 있는 이곳은 무재해 준공으로 입주자를 맞이하기 위해 하루하루 안전

시공에 흐트러짐이 없다.

주변 단지 중에서도 으뜸으로 소문난 모종 e-편한세상 현장 사람들은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부지런을

떠는 이 곳 사람들의 섬세한 손길이 현장 곳곳에서 느껴진다. 

근간이 흔들리면 무재해는 없다 ■■■

안전에는 예외가 없다. 근간이 흔들리면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기 때문

에 기본에 충실하는 안전이 모종 e-편한세상 현장의 안전이다. 

이곳 현장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근로자들이 처음부터 꼭 지킬 수 있도

록 안전의식을 뇌리에 심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이 현장의 안전교육은 근

로자의 복장에서부터 시작된다.

반바지, 안전모 안에 일반모자, 안전화 아닌 간편한 신발 등을 착용한

근로자는 현장에 발을 붙일 수 없다. 모종 e-편한세상 현장은 안전에 있

어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장임을 각인시키고, 어느 누구도 이 현장에 들

어가기 위해서는 안전을 중요시해야 함을 근로자의 뇌리에 심어준다. 

억척스러울 만큼 철저한 관리는 첫 스타트가 안전해야 무재해 준공으

로 갈 수 있다는 이곳 사람들의 한결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초심을잃지않는자세로

무재해준공이룩

대림산업(주) 모종 e-편한세상 현장

▲ 김 무 진 현장소장

건설안전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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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혼자가 아닌 공유하는 것 ■■■

모종 e-편한세상 현장에서는 혼자하는 안전이 아닌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

을 추구한다. 현장의 위험요소를 공동으로 집중관리함으로써 무재해 현장을 이끌기

위함이다. 일목요연하게 현장 게시판에 현장 상황을 게시한 것도 모두가 정보를 공유

하기 위해서이다.

김무진 소장은“안전관리자가 많아서 안전이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로자가

이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이 중요합니다.”라고 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시스템 중 하나가 안전정보 공유인“월간 SOM  운영”이다. 매월 시행되는 공정에

대해 세부 안전대책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어느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많은 불량의 시공안전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도록 정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매월 박민순 안전과장의 손을 거쳐 재 정리된

다. 

모종 e-편한세상 현장만의 안전을 찾아 ■■■

모종 e-편한세상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랑거리

가 있다. 첫째가“다윗과 골리앗”이고 다음이“금연운동”이다.

성경에 나오는“다윗과 골리앗”은 모종 e-편한세상 현장에서 리프트와 타워크레인

을 말한다. 

2년에 걸쳐 이곳 현장에 맞는 리프트와 타워크레인 안전을 현장 직원 전원이 참여한

“안전 학습팀”에서 만든 것이다. 지금은 직원 모두가 리프트,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었을 만큼“안전 학습팀”운영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실은 본사

에서 발표되었고, 타 현장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으며, 안전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는 등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반응이

대림산업(주) 모종e-편한세상현장건설안전리포트

7월안전기술4도  1904.5.22 11:0 PM  페이지46



2006  July �4 7�

아니라 2년여의 긴 기간 동안 직원이 하나가 되어 단일분야에 대해 연구하여 안전기준

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다음은 웰빙시대와 함께 한창 바람이 일었던“금연운동”이 이곳 현장에서도 일고

있다. 

안전은 공감대가 형상되어야 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건강, 안전, 품질에 공감대가

“금연운동”이라 여기고 지역 보건소의 도움으로 시작한 금연운동에 대부분의 현장근

로자가 참여하고 있고, 이 중 30%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담배를 멀리하고 있다. 금

연 관련 표어도 근로자가 제안토록하고 포상을 함으로써 근로자 중심의 금연운동을

이끌고 있다. 

김무진 현장소장도 평소 4곽을 피우는 애연가였으나 금연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까

지 금연을 이어가고 있다.

기분 좋은 아침,  안전한 하루 ■■■

모종 e-편한세상 현장의 아침은 기분 좋게 시작한다. 아침에 전하는 첫 마디가 어떠

냐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의 하루 기분을 좌우한다는 것이 박민순 안전과장의 말이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매일 아침 어떤 말을 할 때 기분이 좋을까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쁜 생활속에서도 책을 찾는다.

이와같이 배려하는 마음은 무재해 준공 이후 입주할 고객을 위한 마음으로도 이어진

다. 인간공학을 도입한 현장 조경과 시설물들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는 마음이다. 앞

으로 얼마남지 않은 준공! 따듯한 마음을 담아 초심을 잃지 않는 자세로 무재해 준공

을 현실로 만들 것을 믿어 의심지 않는다. <최종덕 기자>

7월안전기술4도  1904.5.22 11:0 PM  페이지47


